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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의 힘

《80년 한결같이》 자서전 출간한 

이진강 前 대한변호사협회장

-“자기로부터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 앞서”

“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80년을 살아온 삶의 

이야기를 들려주고, 자기로부터 평가받고자 

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. 그 결과물이 『80년 

한결같이』입니다.”

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무실에서 

만난 이진강(79·사법시험 제5회) 전 대한변

호사협회 협회장은 이같이 말했다. 80여 년의 

인생, 50여 년의 법조인 생활을 회고하는 그

의 표정은 온화하고 담담했지만, 과거를 떠올

릴 때마다 마치 어제 일을 얘기하듯 생생하게 

말을 이어가고는 했다.

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이 前 대한변협회장

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자서전 『80년 한결같

이: 순수와 용기, 예의염치를 실천하다』(나남 

펴냄)를 발간했다. 책은 그가 54년 전 아내에

게 처음으로 받은 작은 카드에 대한 사진으로 

시작된다. 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

사, 대한변호사협회장,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

원장 등 법조와 공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이 

전 협회장의 삶의 궤적을 옛 사진, 그림과 함

께 소개하고 있다.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

장, 고려중앙학원 이사, 호암상 심사위원, 삼

성생명공익재단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

때의 기억도 적혀있다. 

자서전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 전 협회장은 

“자손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생각

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. 그런데 지

나간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다 보니 당초 생

각과 달리 내면의 나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하

며 나의 가면을 벗겨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

을 깨달았다. 그때부터는 80년 인생을 솔직담

백하게 써 내려갔다.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

나와, 내면의 내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고 봐

도 좋다”고 말했다.

약 3년간의 집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떠올

린 시간에 관해 물었더니 “태어난 후 첫 기억

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는 

생각으로 서술했다. 오늘, 현재, 이 시간이 가

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한다”면서도 ‘그래도 

마냥 행복했던 순간보다 어려웠던 시간을 더 

많이 떠올리게 됐다. (1970년대) 초임 검사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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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했을 때,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격동의 80년

대를 거쳤을 때가 생각난다. 과로로 건강이 안 

좋아져 5년 동안 병과 동행했을 때가 생각이 

났다.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참다움

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’이라고 말했다.

이 前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인으로 흔치 않

게 검사, 변호사,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

등 법조의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. 그는 

“검찰, 변호사 경험이 23년, 28년이고 법원은 

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양형위원회를 합해 3

년 정도 경험했다. 여러 분야를 거치며 법조 3

륜의 기본 가치에 대해 생각했다. 결국 판사는 

‘공정’, 검사는 ‘막강한 권한을 자제하기 위해 

노력하는 것’, 변호사는 ‘어려운 사람들을 위

해 봉사하는 것’이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라고 

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그는 이어 법조인으로서 인상 깊었던 순간에 

대해 회고하며 “검사 생활 23년간 수사만 한 것

이 아니라 보호관찰제도의 도입, 치료감호소 신

설 등 형사 정책에 관한 일을 했다. 또 주택임

대차보호법 개정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

관한 법률 제정,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

정 등 민사법의 정비를 위해 일했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변호사회 임원으로서는 공적 업무에 

종사하며 변호사의 사명인 봉사활동에 앞장

섰다.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, 브런치시민

법률학교 운영 등 성과를 내고 자부심을 느꼈

다. 또 국선변호사로 2년간 봉사한 일 등이 인

상에 남는다”라고 했다.

 

이 前 대한변협회장은 마지막으로 독자에 

대한 당부를 남기며 “이 자서전이 출간되고 난 

후 독자의 입장에서 3~4차례 거듭 읽었다. 진

솔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해 100점은 안 되

어도 70점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

나머지 30점은 여생을 살며 자신과 솔직한 대

화를 나눔으로써 획득해 볼까 한다”고 했다.

그의 아들인 이문한(51·사법연수원 제27

기)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“아버지와 

저는 합해서 검찰에 총 50년을 재직했다”며 

“많은 검찰 후배들에게 검사가 나아가야 할 

길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기

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 자서전을 권

유했다”고 말했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